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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대 보수주의 문화사조에 대한 새로운 인식* 
朱 壽 ~힘 
1. 문제의 제기 
이재까지 우리는 “진보적" “혁멍적”인 사조에 매해서만 심도있는 연구 
와 긍정적인 평가를 해왔던 반면， 진보적이거나 혁병적이지 못한 사조나 그 
에 상응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비판 태도를 취해왔다. 또한 대부분 
삼도았는 고찰을 하저 않았으며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한 기초 위에서 비핀 
을 전게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수많은 역사 문제 연식상의 천박함과 견강부 
회， 그리고 단순함을 야기시켰다. 그라고 여러한 것틀은 중국 현대문학 연구 
와 중국 현매 문화 및 현대 서상사 연구의 천착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연 
구의 기본 태도는 사실을 중시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태도에 바팅을 두 
고 보수주의 문화사조를 샤론게 평기하는 직 업이 필요한 것이디 
ll. “보수주와” 문화사조 
이론상으로 이것은 역사적 문화 전보와 혁병에 매해서 신중한 태도를 유 
* 01 달은 1995년12윌 7일(목) 제58회 공개강연회에서 j긋특릅뀌듭] 敎됐가 발표한 
요지문이다-
-id악 南친:kH전 敎껑 
198 東亞文化 第33輯
지하는 것이며， 역사적 문화 축적에 더욱 많은 기차를 부여하는 사조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각종의 보수주의는 늘 진보 서l 략괴 대립하여 왔디. 
백회문 운동괴- 대립하였틴 것은 다음과 같다 “국수파(國料派)"(유사매 
(劉師培) . 팽간(黃쩌)， “학형파(學衝派)"(매광적(悔光뼈))， “갑인피(甲寅派)" 
(장사조(章士&0)) . 
사회주의 정치화 운동과 대쉽하였딘 것으로는 “문제와 주의(間題與主義)" 
논자들과 노력주보사(努力周報社)(호적(胡適))， 신월파(新꺼派)(호적(胡適) . 
서지마(徐志摩) . 장군매(張君勳))가 있다-
서방화 문병운동과 매립하였던 것으로는 양계초(梁탱超)의 개링:사상(改良 
댐、想)이 있다. 
보편적 사회회사조와 대립하였던 것으로는 유미파사조(唯美派恩湖)(창조 
사(흉Ij造社)， 뒤 에 나온 신윌피)가 있다， 
“프롤레타리아”정치화운동과 대립하였던 것으로는 신윌파(新月派)， 그리 
고 뒤 에 나온 “자유인( 自 버人)" , “제삼종인(第三種人)" 등이 있다 노신(쩔、 
ffi)도 과격분자들에 의해서 이 진영으로 분류되었다. 
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수주의”자들은 중복되는 
점이 있는데， 어떤 측면은 보수적이고 어떤 측면은 진보적 혹은 급진적이다. 
예컨데 주작얀(周作人)과 같은 사람이다. 둘째， 보수주의와 급진주의 사이의 
시간 전환은 갈수록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호적(胡適)과 창조사(創造社)기 
그 예이다. 또한 양제초(梁뺨超)도 그 예이다. 셋째， 급진주의에는 시대성을 
반영하는 문학이 모두 포함되었으나， 역사성의 긍정은 주로 보수주의 사조 
로 넘겨졌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보수주의의 작품들이 사실은 심각한 역사 
적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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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보수주의 문화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첫째， 보수주의는 단계성(層次性)을 가지고 았다. 높은 단계(高鷹次)에 있 
는 보수주의는 어쩌면 급진주의보다도 더 가치기← 있을 것이다 높은 단계(高 
層次)에 있는 보수주의란 무엿인가? 그것은 바로 딱사는 진보한다는 관념의 
기초 위에서 건립된 일종의 성숙된 욕망과 보수와 절제된 요구(守衝要求)이 
다 호적(胡週)의 “국기의 고유한 문화를 정리한다(整理國故)"와， 양계초(梁 
닫용起)의 문멍에 대한 사고(文明밴考)， 그리고 신윌피의 서구적 자유이념과 
인권주의 등은 모두 높은 단계의 보수사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보수주의의 안정성이다 끊임없이 진회한다는 의식은 오로지 개칙 
만을 중시하고 속도만윤 강조하였으며， 성숙과 안정을 고려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파괴적 요소가 강한 반변 건설적 요소는 약해진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신윌파와 같은 보수주의자들은 질서와 규율을 중시하여 신문화의 
흥분된 분위기를 진정시카고 그 성과를 축적하는 직업을 유리하게 만들었 
디. 
셋째， 보수주의의 견제와 균형(制衝) 역할이다 끊임없는 진화는 반드시 
강제성을 동반힌 문화 현상을 야기시키는데， 이런 현성은 반드시 일원화(→ 
元化)의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그러나， 보수주의는 너그러운 정신괴 포용적 
인 국면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는 다원적 문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